
1. 서론

사회 전반에 ‘치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

으로도 치유를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KOTRA, 2021), 농촌의 환경 및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예방

하고 치유하는 치유농업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Hassink, 

& Dijk, 2006). 국내에서는 2021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치유농업법)｣이 시행되면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고, 농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성

화에 힘쓰고 있다. 치유농업을 위한 농촌자원으로는 숲과 산림

(김윤희, 2016; 박선아, & 이명우, 2016; 박석희 등, 2017; 장철

순, & 구창덕, 2017; Bielinis, Jaroszewska, Lukowski, & 

Takayama, 2020; Rajooa, & Karamb, 2020; Song, Ikei, & 

Miyazaki, 2017)⋅원예(박광식, & 정상규, 2015; 임흥수, 

2017)⋅동물(김원, 마영남, & 신학진, 2013; 문영희, & 김효정, 

2011; Clark Cline, 2010; Melson, 2003; Shoda, Stayton, & 

Martin, 2011; Walsh, 2009; Wells, 2009)⋅곤충(김소윤, 박해

철, 박인균, & 김성현, 2018; 김소윤, 지상민, 김선영, & 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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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healing program using insect. For the insect resources, the program
uses 3 species of emotional insects. The subjects were a total of 29, the elderly with mild dementia and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 the facility. The activities are 9 programs in total and each program
takes 2 hours once a week. For data collection, we measured a blood pressure, stress level using autonomic
nervous system activity, and scale of happiness, depression and insomnia by a survey. The datas were col-
lected every week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As a result of paired-sample t-test analysis, the participants
of the agro-healing program using insects had positive effects as follows: reducing a depression, relieving
a symptom of insomnia and stabilizing a blood pressure.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positive effects of the agro-healing program using insects. If farms lead agro-healing program
using insects on their own, it could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rough agriculture
as well as to improve the farms'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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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2022; Ko, Youn, Kim, & Kim, 2015; Park, Ko, Song, 

Ji, & Kim, 2022)⋅물고기(Clements et al., 2019)⋅농촌관광

(김경희, & 황대용, 2019; 박정아, & 김병국, 2017)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유자원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과학적 치유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치유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이용자가 긍정적 치유효과를 얻

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치유자원을 선택하는지와 프로

그램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치유농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의 입장이나, 서비스를 제

공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적절한 

치유자원의 선택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유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 자원을 이용한 치유연구는 오래전부터 그 효과가 밝혀

졌는데, 주로 개나 고양이 같이 인간과 신체적으로 상호작용하

는 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려동물을 소유하는 것은 외로움

을 완화시키고(Mullersdorf, Granstro, Sahlqvist, & Tillgren, 

2010; Pikhartova, Bowling, & Victor, 2014; Shoda et al., 

2011),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Shoda 

et al., 2011), 신체활동을 촉진 시키고, 우울증이 감소한다고

(Clark Cline, 2010; Mullersdorf et al., 2010) 알려졌다.

곤충은 우리 생활주변의 거의 모든 환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Bae, Shin, Jun, & Woo, 2015). 게다가 상대적으로 

사육에 필요한 공간에 제한이 없으며, 초기 구매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김소윤, 송정훈, 지상민, & 

김원태, 2022). 곤충에 대한 이해는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Matthews, Flage, 

& Matthews, 1997). 곤충자원을 이용하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음악이나 미술, 문학, 놀이 등과 연계하여 

보다 확장된 개념의 치유 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곤충은 동물군에 속하면서 생물군 중에서 종의 다양

성이 가장 높아 전체 생물 종 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OWID, 2022), 약 1% 정도만이 사람들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Gillott, 2005). 국

내에서는 ｢곤충산업법｣에 의거 학습⋅애완용으로 구분된 곤충 

용도에 ‘치유’가 포함된 정서곤충이 치유농업프로그램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정서곤충은 ‘인간의 심리적 활동 전반에 직⋅간

접적으로 이용되는 곤충자원으로서, 사람들이 곁에 두고 기르

며 관찰하면서 즐거워할 뿐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공부하면

서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곤충’으로 정의한다(농촌진흥청, 

2013; 2020). 그리고 치유농업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이용되

는 정서곤충 가운데 이용법이 개발되었고, 그에 따른 치유효과

가 구명된 곤충을 ‘치유곤충’으로 명명하였다. 곤충을 이용한 

치유의 주된 활동은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돌보고 보살피는 것

을 중심으로, 곤충을 소재로한 미술, 놀이, 체험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최근의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

원으로 치유가 주목받으며 치유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치유농가들은 상대적으로 농가의 수는 

작아도 농가당 추가 수입이 높은 편이며, 농업 분야의 고용에도 

기여를 한다(Hassink et al., 2007). 하지만 농가들이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 ‘치유농장’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

로 살펴보면 ‘치유’ 보다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다수이

다(오신영, & 허철무, 2021). 따라서 ‘치유’를 목적으로 농가에

서 직접 운영이 가능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실

정이다.

치유농업을 위한 농촌 자원으로 원예나 동물 자원의 이용과

는 달리 지금까지 곤충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은 주로 

운영자가 교육기관이나 사회시설 등에 방문하여 실내 수업형태

로 진행이 되어 왔고, 이를 통한 치유효과가 구명되어 왔다. 

하지만 치유는 장소와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농촌은 실제 

곤충이 서식하는 현장이 되는 공간으로, 농촌의 신선한 공기와 

수려한 경관 등의 물리적 환경도 치유효과를 증가시키는데 중

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Gesler, 1992). 자연은 단순히 

접하는 것보다는 이용자가 자연을 인지하고 관찰할 때 더 큰 

치유효과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다(Kaplan, & Kaplan, 

198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 가능한 

곤충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성을 곤충자원과 결

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치유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는 곤충을 이용

한 치유 연구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것과는 달리, 농가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과 경증치매노인 등 다양한 집단으로 대상자를 확장 시켜서 참

여자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

를 확인하고자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곤충을 추가

하여 재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치유농

업의 공급자 중 하나인 농가에서 곤충 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

을 통해 이용자가 얻게 되는 심리 치유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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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치유농업은 농업과 농촌자원 또는 이와 관련된 활동 및 산출

물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심리적⋅사회적⋅인지적 건강을 도모

하는 산업 및 활동을 말한다(김경미, 문지혜, 정순진, & 이상미, 

2013). 지금까지 치유농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표 1>과 

같이 주로 다양한 치유자원을 이용한 활동을 통해 치유효과를 

구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치유농업에 이용되는 자원

은 크게 식물자원(산림, 원예, 숲 등), 동물자원(동물, 곤충 등), 

농촌자원(농촌관광, 농촌문화, 경관 등)등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치유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역시 실내 뿐 아니라 

야외나 농가, 농장 등의 현장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주된 대상자 역시 일반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장애나 심리적 

장애, 치매노인,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 등으로(이윤정, 2016) 

그 범위가 넓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치유자원 가운데 동물자원을 매개로 

치유 목적의 활동을 하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동물매개치유(Animal Assisted Therapy: AAT)는 동물을 매개

로 하는 활동을 통해 사람이 의학적⋅육체적⋅정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Kaminski et al., 2002; Hart, 2006). 특히 

아동과 노인들에게 그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Baker, & 

Dawson, 1998; Baun, Johoson, & McCabe, 2006; Kaminski, 

Pellino, & Wish, 2002), 반려동물과 사람 사이의 매개활동을 

통해 인지⋅정서⋅사회⋅교육⋅신체적 발달과 적응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

을 가지고 있다(안제국 등, 2007).

동물자원을 이용한 동물매개치유(AAT) 연구들은 사람과 동

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친구와 가족의 역할을 동물이 대신할 

수도 있으며, 이 같은 동물과의 접촉이 사람에게 미치는 건강상

의 이점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Brooks, Rushton, Lovell, 

Bee, Walker, Grant, & Rogers, 2018; Friedmann, & Gee, 2019; 

Grandin, Fine, & Bowers, 2010). Clark Cline(2010)은 반려동

물과 함께 하는 것이 신체활동을 촉진시키고, 사회적 지원에 

대한 만족을 통해 우울증을 감소시키는데, 특히 기혼자 보다는 

독신일 때,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에 우울증 감소에 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Mubanga et al., (2017)는 스웨덴의 

34,202명의 자료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동물매개활동이 심혈

관 질환 및 사망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 치유자원 연구대상 효과 측정 분석방법 치유 효과

김소윤, 박해철, 박인균, 
& 김성현 (2018) 왕귀뚜라미 65세 이상

노인 40명
전화 인터뷰 조사
(2개월, 매주 1회) 내용분석

곤충 돌보기에 참여한 노인들의 인지영역, 
정서영역, 사회영역의 3개 범주에서 긍정적 
치유효과를 확인함

김소윤, 이희삼, 박해철, 
& 김성현 (2019) 호랑나비

초등학교 
3학년 아동

167명

설문: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등

생리: α-아밀라제 검사
대응분석 
t-test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타액α-아밀라제 검사를 
통한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확인함

김소윤, 지상민, 김선영, 
& 송정훈 (2022) 누에나방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

28명

설문: 삶의 만족도, 
주관적 행복감, 선호도
생리: α-아밀라제 검사

대응분석 
t-test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함. 특히 한달 뒤에도 
치유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함

전윤석, 마승현, 이종경, 
김성화, 이옥지, 권은숙, 
이시종, & 김옥진 (2017)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초등학교
3학년 아동

15명
설문: 생명존중의식, 

인성, 정서 척도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

참여 아동의 생명존중의식과 인성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긍정정서는 증가하고 
부정정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Ko, Youn, Kim, 
& Kim (2015) 왕귀뚜라미 65세 이상 

노인 88명
신체: 체중, 혈압 등
설문: 우울, 인지 등
생리: 혈액, 모발 등

ANCOVA
카이제곱검정

노인성 우울척도(GDS) 감소, 인지능력과 
정신적 삶의 영역이 긍정적으로 개선됨

Bae, Shin, Jun, 
& Woo (2015)

누에, 
호랑나비, 
딱정벌레

청소년
15명

• 설문: 삶의 질, 우울, 
자아존중감

paired samples 
t-test

청소년의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증가함

Yang (2016) 왕귀뚜라미
65세 이상 
여성노인 

13명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촬영(fMRI)
전력스펙트럼밀도

를 이용한 
분석(fMRI)

곤충 돌보기 활동이 노인의 뇌기능 활성화와 
업무 수행 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Kim, Ko, Choi, Moon, 
& Kim (2019)

호랑나비, 
왕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초등학교
4-5학년 아동

38명
설문: 자아존중감
생리: 코티솔 검사

대응분석 
t-test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코티솔이 감소하고,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여 긍정적 치유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Park, Ko, Song, Ji, 
& Kim (2022) 왕귀뚜라미

70세 이상 
요양원 이용 
노인 23명

• 심리: 우울, 불면
• 신체: 악력, 혈압

로지스틱 
회귀분석

• 악력을 통한 근력 증가 및 불면증 지수와 
평균 수면 시간이 유의하게 개선됨

<표 1> 곤충 자원을 이용한 치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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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개를 키우는 것은 신체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동기

를 제공함으로써 소유자의 심혈관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부교감 신경활동의 증가 및 교감 

신경계 활동의 감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감소 및 혈압의 안정

화 등 사람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이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Pikhartova, Bowling, & Victor(2014)는 50세 이상의 성인 

5,210명을 대상으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외로움으로부터 

노년층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

다. 외로움은 성별, 소득, 생활방식, 개인의 건강 상태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

에 긍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양적 연구 외에 질적 연구로의 접근이 추가적으

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밖에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 만으로도 50세 이상의 고혈

압군에서 혈압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한 연구나(Friedmann, 

Thomas, Son, Chapa, & McCune, 2013), 병원에 방문하여 치

료를 받는 노인의 경우 애완동물이 없는 유사한 환자보다 의사를 

방문하는 횟수가 적다는 것을 밝힌 연구(Siegel, 1990) 등 애완

동물을 소유하거나, 이를 이용한 프로그램 활동 등을 통해 밝혀

진 건강상의 이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반려동물

을 소유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안, 불면, 우울증 같은 

심리적 문제로 고통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대조적인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왔다(Janssens et al., 2020; Mullersdorf et al., 

2010). 그 이유로는 함께 생활하던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못

했을 때 드는 죄책감이나, 돌보던 동물이 죽음을 맞이 했을 때, 

은퇴 등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더 이상 반려동물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등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Pikhartova 

et al., 2014).

동물군에 속하는 곤충 가운데 치유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정

서곤충은 ｢곤충산업법｣에 의해 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학습⋅
애완용 곤충을 중심으로 곤충이 가진 특성, 관리의 편의성과 

자원성 및 시장성이 높은 종을 우선 선발하여 이용하고 있다(김

소윤 등, 2022). 지금까지 정서곤충을 이용해 치유농업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구명해온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곤충을 이용한 치유연구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Ko, Youn, 

Kim, & Kim(2015)의 연구이다. 그들은 지역사회복지관을 이

용하는 비교적 건강한 65세 이상의 노인 88명을 대상으로 곤충 

체험군과 비체험군으로 나누었고, 체험군에게는 2개월간 각자

의 가정에서 왕귀뚜라미를 돌보도록 하였다. 치유효과의 측정

은 경북대 의과대학의 의료진이 사전-사후에 걸쳐 수행하였으

며, 그 결과 참여한 노인의 우울점수 감소하고, 인지능력과 정신

적 삶의 영역에 대한 점수가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함으로써, 

의과학적 치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가운데 13명

의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Yang(2016)이 기능적 자기공명영상

(fMRI) 촬영을 통해 실험 전과 후에 대상자들의 인지기능 변화

를 추적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체험군은 비체험군에 비해 집중에 

관여하는 뇌 부분의 활성도가 높고,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 

실시한 위스콘신 카드분류 테스트(WCST)에서 수행 임무에 대

한 완성도와 전환 능력, 작동기억 수행 능력에 대한 정확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연구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곤충을 이용한 최초의 치유연구로 

주목받은 바 있다. 추가적으로 김소윤, 박해철, 박인균, & 김성

현(2018)은 곤충 돌보기 전 과정에 참여한 체험군 40명을 대상

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2개월 동안 매주 1회씩 전화를 통한 자유

대화 형식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의 경우에 

중요시되는 조사자와 참여자간의 신뢰감과 친 감 형성은

(Creswell, 2012) 조사자가 이미 참여자 모집부터 교육과정 및 

왕귀뚜라미 키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기에, 조사과정

에서 라포형성을 통해 소통이 가능하였다.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지 영역에서는 돌보기 과정에서의 수행능력, 문제 발생해 해

결하고 응용하는 능력, 관찰 및 학습행동을 통한 효과를, 정서영

역에서는 심리적 안정감과 책임감,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옛 추억의 회상을 통한 효과를, 사회영역에서는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받음 등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Bae, Shin, Jun, & Woo(2015)의 연구

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10주 동안(주 

1회) 곤충(누에, 호랑나비, 딱정벌레)을 이용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이 증가

함으로써, 곤충을 이용한 치유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치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윤석 등(2017)은 초등학교 

3학년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장수풍뎅이와 귀뚜라미를 이용하

여, 10회기의 ‘신나는 곤충학교’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설문지

를 이용해 측정한 생명존중의식 척도와 인성 척도, 정서 척도를 

이용해 사전-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김소윤, 지상민, 김선영, & 송정훈(2022)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28명을 대상으로, 누에나방을 이용한 4회차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타액 α-아 라제 검사

를 통한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삶의 만족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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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이 긍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곤충에 대한 선호도가 긍

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들의 연구에서는 곤

충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이 종료된 한 달 뒤 1회의 추후 

검사를 실시하여, 치유효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아동들에게 누에를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치유

적 개입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Kim, Ko, Choi, Moon, 

& Kim(2019)이 초등학교 4-5학년 38명을 대상으로 교내 과학

실에서 방과 후 수업시간을 이용해 8주간 곤충치유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였다. 적용 곤충은 호랑나비, 왕귀뚜라미, 장수풍

뎅이, 사슴벌레 등이며, 주요 활동은 곤충이 자라나는 성장과정 

보다는 감각을 자극하는 놀이체험형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

다. 치유효과는 설문을 이용한 자아존중감 척도와, 코티솔을 이

용한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타액 샘플은 사전-사후 

모두 하루 4회씩(AM-Noon-PM-Night)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확

인되었고, 이는 곤충 자원이 참여자인 아동에게 긍정적 치유효

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들의 연구는 대상자 모집

에 있어 곤충을 선호하거나 관심이 있는 학생들로만 구성되었

고 대조군이 없다는 점에서 그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교육기관의 정규 교과시간을 이용하여 현장에 적용한 김소

윤, 이희삼, 박해철, & 김성현(2019)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 167명을 대상으로, 과학교과의 정규 수업시간을 이

용하여, 호랑나비의 한살이 성장 과정 중심의 곤충치유농업프

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였다(4회차/주1회). 사전-사후 측정 결

과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감이 긍정

적으로 증가하였고, 타액 α-아 라제 검사를 통한 스트레스 

수치 역시 사전보다 사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곤충을 이용한 치유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치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들의 연구는 곤

충 참여군과 대조군을 설정했고, 대상자 모집에 있어 곤충을 

선호하는 학생들을 선발한 것이 아니라 3학년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치유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Park, Ko, Song, Ji, & Kim(2022)은 요양원을 이용하는 70

세 이상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8주간 동안 ‘왕귀뚜라

미’를 이용한 치유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으로

는 불면증 지수와 평균 수면 시간이 유의하게 개선되었고, 신체

적으로는 악력 측정을 통해 근력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곤충이 노년층, 특히 수면장애가 있는 노년층에서 

효과적이며,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였다.

이들의 연구를 요약해볼 때, 곤충이 치유자원으로서의 긍정

적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로써, 이용

되고 있는 곤충자원 또한 왕귀뚜라미, 호랑나비, 장수풍뎅이, 

누에 등 일부의 종에 불과하며, 적용 대상자도 아동과 노년층의 

일부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다양한 곤충 종을 

이용해 참여 대상자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곤충의 서식지인 

농촌의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에 대

한 효과를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연구 방법

3.1.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기도 안성시와 전라북도 순창군에 위치한 농가

에서 이루어졌다. 농가의 선정기준은 곤충 관련 농촌진흥청 시

범사업 및 현장 실증과 기술이전 농가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에 방문하여 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성을 곤충자원, 조직과 인력구성, 프로그램, 

시설환경, 서비스환경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적합성을 평가하

였고, 그 결과 평가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2개소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현장에 적용한 농가를 선정한 이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

상자를 모집하였다. 선정된 해당 농가의 인근 주변에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지속적으로 프로

그램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였다. 최종적으로 안성시는 

초기치매 증상이 있는 성인 집단을, 순창군은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 집단을 모집하였고, 이들을 대상자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사전에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기관생명윤리

위원회로부터 2022년 5월 27일 승인(승인번호: HR-202205-01)

을 받았으며, 사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보호자에게 연락

하여 동의를 구했고, 마지막으로 참가자의 서면동의하에 연구

를 진행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도중이라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언제라도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고지하였다.

곤충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은 2022년 5월-7월 사이에, 

총 9회차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조사와 

생리검사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매 회차 사전-사후에 걸쳐 실

시하였다. 실제 자료 수집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매 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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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총 9회차에 걸쳐 프로그램 운영 전과 후에 두 번씩 측정하

였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에게는 곤충에 대한 기

본 정보와 곤충을 돌보는 방법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졌

고, 운영에 필요한 치유곤충 및 그밖에 필요한 교육용 교구들을 

제공하였다.

3.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심리검사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

용한 설문조사와 자율신경계 검사로 맥파를 이용한 스트레스와 

혈압 등을 검사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우울 척

도, 불면 척도, 주관적 행복감 척도 등이며, 자율신경계 검사는 

맥파를 이용한 스트레스와 산소포화도, 혈압기를 이용한 수축

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측정하였다.

우울 척도(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는 다양

한 환경에서 우울 증상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타당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측정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Manea, Gilbody, 

& McMillan, 2012; Park, Ko, Song, Ji, & Kim, 2022). 합계 

점수가 5보다 낮으면 정상으로 간주되며, 10점 이상이 되면 주

요 우울 증상을 판단하는 기준선이 된다. 불면 척도(Insomnia 

Severity Index: ISI)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합계 점수가 

0-7점은 불면증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8-14점은 약간의 불면

증, 15-21점은 중간 정도의 불면증, 22-28점은 심한 불면증으로 

해석된다(Park, Ko, Song, Ji, & Kim, 2022).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이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만족의 정도를 의미하며(Diener, 2000), 선행연구(서

은국, & 구재선, 2011)를 참고하여, 3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스트레스 측정은 유비오맥파 측정기(uBioClip)를 사용하였

다. 유비오맥파 측정기는 의료기기 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비교

적 신뢰성이 있는 기계로, 검지 손가락에 기기를 착용한 후 광센

서로 2분 30초간 측정을 하고, 측정된 값을 통해 심박변이를 

추출하여 전반적인 신체의 건강을 분석한다(김도현, 2021).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혈압은 가장 

기본적인 자율신경계 활동 지표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심장

이 수축할 때의 최고 수치(수축기혈압, 최대혈압)와 심장이 이

완할 때의 최소 수치(이완기혈압, 최소혈압)가 지표로서 널리 

이용되며, 릴렉스 상태에서 그 값이 낮아진다(박선아, 정문선, 

& 이명우, 2015). 본 연구에서는 휴대용 자동전자혈압계인 

rossmax(CG-155F)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3. 곤충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의 구성

치유농업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해 적용된 곤충은 치유를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정서곤충 3종(왕귀뚜라미, 호랑나비, 

장수풍뎅이)이다. 기존에는 곤충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이 

단일의 곤충 종을 중심으로 실내 수업형 형태로 프로그램이 개

발되어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곤충이 직접 서식하는 농촌의 자

연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여 활동으로 구

성하도록 프로그램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농가에서 운영 중인 도자기 공방에서는 왕귀뚜라미

의 숨기 좋아하는 특성을 고려한 ‘은신처 만들기’ 작업을 위해, 

참여자들이 직접 도자기 흙으로 빚고 이름을 새겨넣은 후 가마에 

구워 왕귀뚜라미 집안에 넣어주는 활동을 하거나, 농가에서 보유

하고 있는 족욕실에서는 왕귀뚜라미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함께 

왕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명상할 수 있는 활동 등을 프로그램으

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농가의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곤충

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익숙한 장소에

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주도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고, 참여자

들에게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참여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에게는 일

상생활의 활동에 곤충 돌보기와 관련된 적당한 육체적 작업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장수풍뎅이 신혼집 

만들기’ 활동에서는 참여자들이 직접 도구를 이용해 발효톱밥

을 퍼 나르거나, 키트에 담아 다지고 옮기는 등 작업치유적 기법

을 포함하였고, 이는 참여자의 신체적⋅심리적 기능 개선을 목

표로 하였다.

프로그램의 도입단계에서는 살아있는 곤충을 이용한다는 특

수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작 전 곤충에 대한 정보와 이야

기를 통해 참여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

곤충, 사람-사람의 상호간에 친 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곤충과의 접촉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개 과정에서는 참여자들에게 

곤충을 이용한 치유농업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

기이다. 가장 중점을 두는 주된 활동은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돌보는 것이다. 곤충이 살아갈 집을 만들고 꾸민 후, 매일 먹이

를 주고, 성장 과정을 관찰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생명

존중, 긍정적 언어표현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 해결, 

자기 조절력 향상 등을 목표로 하였다.

프로그램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초기에 계획한 목표들이 잘 

달성되도록 검토하고, 참여자들 스스로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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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구

성하였다.

회차 구분 곤충 종 주요 내용

1회 도입기
자기 소개 및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
곤충에 대해 알고, 곤충과 친해지는 
시간 갖기

2회

전개

장수풍뎅이와 
함께

장수풍뎅이의 신혼집을 꾸며주기
장수풍뎅이 애벌레와 함께 놀아볼까?

3회

호랑나비와 
함께

호랑나비, 넌 누구니?
알/애벌레/한살이 알고, 관찰하기

4회 호랑나비야 어디에 있니?
자연속에서 애벌레를 찾아요

5회 애벌레야, 너는 뭘 먹니?
기주식물 ‘루’화분 심기

6회 걱정하지마, 내가 돌봐줄게
어른이 된 호랑나비를 날려보내요

7회
왕귀뚜라미와 

함께

왕귀뚜라미야, 만나서 반가워
역사문화속 귀뚜라미 이야기와 집 
만들기

8회차
너의 노래를 들려줄래?
귀뚜라미 소리 들으며 명상의 시간 
갖기

9회차 마무리 -
너와 함께 해서 행복했어
소중한 추억은 마음에 담아(마무리 
및 인사)

<표 2> 곤충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의 구성

3.4. 분석 방법

조사 결과 수집된 설문지와 생리적 검사에 대한 기록지는 

205부를 수거하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중에 개인적 사

정으로 지속적 참여가 어렵다고 동의를 철회한 4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201부의 데이터가 모두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버전 26.0을 이용하

였다. 참가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였으

며, 곤충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사전-사후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검정은 독립표본 t-test와 paired samples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p <0.1 기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곤충 치유농업프로그램 참여에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까

지 사전-사후 설문지와 치유효과 측정을 위한 검사까지 완료한 

응답자는 안성지역 10명, 순창지역 19명 등 총 29명이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성별에 따른 비율은 

남성이 65.5%로 여성의 비율 34.5%보다 높았다. 연령대는 20

대가 37.9%의 비율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0대가 37.6%, 

70대 이상 20.7%, 50-60대 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와 건강상태는 경기도 안성지역의 경증치매 노인이 34.5%, 전

북 순창지역의 발달장애 성인이 65.5%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성별
남성 19(65.5)
여성 10(34.5)

연령대

20대 11(37.9)
30-40대 8(27.6)
50-60대 4(13.8)
70대 이상 6(20.7)

건강상태
발달장애 19(65.5)
경증치매 10(34.5)

거주지
경기 안성 10(34.5)
전북 순창 19(65.5)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4.2. 심리 검사를 통한 치유효과

곤충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이 참가자의 우울과 불면증

상을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기 위해, 심리적 검사로 우울척도(PHQ-9), 불면 척도, 행복

감 척도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총 9회차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매 회차 마다 사전-사후 검사는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진행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척도
측정 값

표준편차 t
사전 사후 사전-사후

우울 척도 (합계) 5.32 4.85 0.47 4.1941 1.598
불면 척도 (합계) 16.17 13.17 3.00 4.7731 3.079*
행복감 (평균) 3.63 3.84 -0.20 1.0333 -2.776*

*p<0.05

<표 4> 심리 변수에 대한 사전-사후 paired t-test (N=201)

결과를 살펴보면 우울척도의 합계 점수가 사전 5.32점에서 

사후에 4.85점으로 0.47점 만큼 낮아져 우울증세가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불면 척도는 1회차 

치유농업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 자료를 수집하였고, 

최종 9회차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사후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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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 결과 불면 척도의 합계 점수는 사전 16.17점에서 

사후 13.17점으로 3.00점만큼 감소하였는데, 이는 곤충을 이용

한 치유농업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중간 정도의 불면증 상태

에서 정상 수준의 상태로 증세가 호전되었음을 의미한다(p 

<0.05). 행복감은 총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사전에 측정

한 값 3.63점에서 사후에 3.84점으로 0.20점만큼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 <0.05). 이러한 결과는 곤충을 이용

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이 참여한 사람들의 불면증세를 완화시키

고, 행복감을 증진 시킨 것으로써 긍정적 치유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대상자 집단을 발달장애 성인과 경증치매 노인으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발달장애 성인은 평균 연령대가 29.17

세로 비교적 젊은 층이고, 경증치매 노인은 평균 연령이 73.56세

로 어르신 집단이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발달장애 

성인의 우울 정도는 사전 6.23점에서 사후에 5.62점으로 감소하

였고(p <0.1), 불면 증상은 사전에 18.40점으로 중간 정도의 불

면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사후에 15.80점으로 약간의 불면증 

상태로 완화되었다(p <0.05). 행복감은 사전 3.69점에서 사후 

3.86점으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 <0.05).

대상 척도
측정 값

표준편차 t
사전 사후 사전-사후

발달
장애

우울 척도 
(합계) 6.23 5.62 0.61 4.502 1.663**

불면 척도 
(합계) 18.40 15.80 2.60 5.604 1.797*

행복감 
(평균) 3.69 3.86 -0.17 0.990 -2.137*

경증
치매

우울 척도 
(합계) 2.58 2.52 0.06 3.087 0.137

불면 척도 
(합계) 12.44 8.78 3.67 3.123 3.523*

행복감 
(평균) 3.47 3.77 -0.29 1.160 -1.788**

*p<0.05, **p<0.1

<표 5> 대상 집단별 사전-사후 paired t-test (N=201)

경증치매 노인의 우울 정도는 사전-사후 모두의 측정값이 

기준이 되는 5점보다 낮아 정상으로 간주되며, 사전에 측정한 

점수 2.58점에서 사후 2.52점으로 감소하였지만 통계적 유의성

은 없었다. 불면 증상은 약간의 불면증이 있는 상태인 사전 

12.44점에서 사후 8.78점으로 낮아졌으며, 행복감 또한 사전 

3.47점에서 사후 3.77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5).

4.3. 자율신경 검사를 통한 치유효과

치유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자율신경검사로는 맥파 검사를 

이용한 스트레스 검사와 산소포화도, 혈압을 측정하였다.<표 6> 

자료의 수집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사전-사후 검사를 진

행하였고, 총 9회차 동안 매 회차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측정하

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상에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과도해지면 실제로 심박수와 혈압의 증가 

등 생리적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

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수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Moeini et al., 2008). 그렇기에 자연환경과 살아있는 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업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스트레스 요

인에 대한 노출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능

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Yu, & Hsieh, 2020).

본 연구에서는 맥파 검사를 통해 참여자의 스트레스 수치를 

측정하였다. 스트레스 지수1) 측정 결과, 참여자들은 사전-사후 

모두 초기 스트레스 상태에 속하는 수치였고, 곤충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스트레스 측정값은 42.08에

서 참여한 이후 41.72로 0.35만큼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긴 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산소포화도 검사에서는 사전 94.79에서 사후 95.06으로 0.27

만큼 높아졌다(p<0.05). 혈압의 측정 결과, 수축기 혈압은 사전 

128.18mmHg에서 사후 124.61mmHg으로 3.57mmHg만큼 낮

아졌고, 이완기 혈압은 사전 79.39mmHg에서 사후 78.56mmHg

으로 0.83mmHg만큼 감소하였다. 수축기 혈압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p <0.05).

참여 대상자를 발달장애 성인과 경증치매 노인 집단으로 구

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발달장애 성인과 경증치

매 노인 모두 수축기 혈압에서만 사전 측정값보다 사후 측정값

이 낮아졌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사전에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높은 고혈

압 집단2)과 정상 집단(정상/고혈압 전단계)을 구분하여, 이에 

1) 맥파검사를 통한 스트레스 지수의 해석은 1) 25 이하: 스트레스가 
거의 없는 상태 2) 25이상~35이하: 일시적인 스트레스 상태 3) 35
이상~45이하: 초기 스트레스 상태 4) 45이상~60이하: 일시적인 스
트레스가 반복적으로 쌓이며 스트레스 내성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기 5) 60이상: 만성 스트레스로 진행되는 상태

2) 고혈압의 진단기준: 1) 정상: 수축기 혈압 <120 그리고 이완기 혈
압 <80, 2) 고혈압 전단계: 수축기 혈압 120-139 또는 이완기 혈압 
80-89, 3) 제1기고혈압: 수축기 혈압 140-159 또는 이완기 혈압 90-99, 
4) 제2기 고혈압: ≥160 또는 ≥100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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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전-사후 치유효과를 t-test로 분석하였다<표 8>. 그 결과 

고혈압 집단과 정상 집단 간에는 스트레스 수치와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의 평균값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특히 고혈압 집단에

서 사전보다 사후에 스트레스 수치와 수축기 혈압 및 이완기 

혈압의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고혈압 군에서 곤충을 이

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의 긍정적 조절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혈압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망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며, 나

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고령화로 인해 고혈압을 

앓고 있는 노년층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Fields, Burt, 

Cutler, Hughes, Roccella, & Sorlie, 2004). 또한 고혈압은 노

년층에서만 흔한 질병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건강상 위험에 

023. 02월 기준)

처할 수 있는 질병이다(Harriss, & Hawton, 2011). 국내에서도 

고혈압은 유병률이 높아 1,200만명의 국민이 앓고 있는 질환이

기도 하다(국민건강보험, 2023). 곤충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

그램을 통해 고혈압군에 속한 사람들의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다면, 비록 그 수치가 크지 않더라도 관련된 질병이

나 사망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유농업의 자원 가운데 ‘정서곤충’을 이용해 농가

에서 적용 가능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 성인과 경증치매 노인 집단을 대상

으로 9회차 동안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매 회차마다 사전-사

후 조사를 반복하여 측정하고 이를 통해 치유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는 곤충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 연구에서 기

존의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실

내형태의 곤충 치유프로그램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기본적인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농가에서 보유한 자원과 

곤충 자원을 결합한 형태로 치유농업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

에 대한 치유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정상 집단(N=122) 고혈압 집단(N=76)
t

사전 사후 전-후 차이 표준편차 사전 사후 전-후 차이 표준편차

스트레스 42.79 43.37 -0.58 13.056 40.93 39.06 1.87 8.929 -1.432
산소포화도 94.67 94.97 -0.30  5.844 94.97 95.21 -0.24 3.132 -0.076
수축기 혈압 116.14 115.89 0.25 11.657 147.50 138.59 8.91 16.227  -4.048*
이완기 혈압 73.00 74.79 -1.79 10.564 89.64 84.60 5.04 14.053  -3.886*
*p<0.05

<표 8> 고혈압 유무에 따른 치유효과 (N=198)

대상 척도
측정 값

표준편차 t
사전 사후 사전-사후

발달
장애

스트레스 37.67 37.72 -0.05 11.377 -0.051
산소포화도 94.74 95.26 -0.51 5.495 -1.137

혈압
수축기 130.26 125.68 4.58 14.966 3.724*
이완기 81.80 80.57 1.23 13.423 -1.115

경증
치매

스트레스 54.94 53.42 1.52 12.596 0.853
산소포화도 94.92 94.48 0.44 2.844 1.094

혈압
수축기 122.00 121.42 0.58 11.236 0.365*
이완기 72.26 72.60 -0.34 8.946 -0.269

*p<0.05

<표 7> 대상 집단별 사전-사후 paired t-test (N=198)

구분
측정 값

표준편차 t
사전 사후 사전-사후

맥파 
검사 스트레스 42.08 41.72 0.35 11.687 .422

산소포화도 94.79 95.06 -0.27 -0.273 -0.772

혈압 
측정

수축기 
혈압 128.18 124.61 3.57 14.197 3.570*

이완기 
혈압 79.39 78.56 0.83 12.443 0.942

*p<0.05

<표 6> 자율신경계 검사를 통한 사전-사후 paired t-test (N=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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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곤충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에 참가한 대상

자들은 불면 지수점수가 사전 16.17점의 중간 정도의 불면증 

상태에서, 사후 13.17점으로 정상 수준의 상태로 증세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p <0.05). 또한 행복감 또한 사전 측정값 보다 

사후 측정값이 긍정적으로 증가하였고, 수축기 혈압의 수치 또

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사전보다 사후에 긍정적인 수

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이 없는 정상 집단

보다는 고혈압을 가진 집단에서 그 효과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 <0.05). 이러한 결과는 곤충을 이용한 치유농업프

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불면증 지수와 평균 수면 

시간이 유의하게 개선되었음을 밝힌 Park et al., (2022)의 연구

나 비록 대상자의 연령대는 다르지만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감이 증가한 것을 검증한 김소윤 등(2018; 2019; 2022)의 연구

와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치유농업 분야의 다른 

연구들과는 달리 곤충 자원을 이용한 치유연구들은 아직까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다양한 효과 측정방법을 이용

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치유 관련 연구들은 

치유효과를 구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양한 대상군과 다양한 측정 도구들을 이용한 측정기법들을 

도입하여 이를 구명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농가 현장 적용을 위해 농가에서 보유한 

자원과 곤충을 결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치유효과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였기에,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는 ‘치유’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곤충농가 뿐만 아니라, 이미 기반시설이 조성된 농촌의 교육농장

이나 치유농장 등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농가

의 운영자들은 곤충 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에 대한 이

해와 함께 운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농가의 수익 증대 및 고용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치유

산업 분야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프로그램은 농촌자원과 관광자원 및 보건복지 

분야 등의 전후방 산업까지 확대시킬 경우에는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이상혁, & 허철무, 202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던 시기라 참여자의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고, 특정 집

단이 아닌 보다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치유효과가 있다는 것

을 증명하고자 하였으나, 분류군 별로 모집이 가능한 인원수를 

제한 할 수 밖에 없었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생리적 지표를 통해 관찰한 

곤충치유의 중재가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곤충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 

분야에서 발달장애 성인과 경증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

적인 연구이지만, 향후 다양한 질병군에 따라 관찰되는 다양한 

반응도 확인하여, 주어진 질병군에 따라 요구되는 효과를 밝힌

다면, 현장의 실무자, 의료진 등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촌의 방문객에게는 곤충 관련 경험을 통해 나타

난 긍정적 치유효과가 건강상의 이점과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

게 함으로써 장소애착을 향상시켜 목적지에 대한 재방문 요소

로도 작용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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